
2024 한국은행 인천본부-인천연구원

공동개최 지역경제세미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

2024. 7. 16.



2024 한국은행 인천본부-인천연구원

공동개최 지역경제세미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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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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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김규수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환영사: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Ⅲ. 주제발표 및 토론 14:10~17:00 사회자: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세션 Ⅰ 14:10~14:40

￭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전망과 정책과제

 ․ 발표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세션 Ⅱ 14:40~15:10

￭ 인천지역 노동시장 여건 변화

 ․ 발표자
   김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휴식 15:10~15:30

 ￭ 세션 Ⅲ 15:30~16:00

￭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 감소 및 저출생의
  원인 분석

 ․ 발표자
   유근식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패널토론 16:00~17:00

￭ 패널토론 및 질의

 ․ 토론자  

  1.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2.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3. 명삼수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4.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5.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Ⅳ. 폐회 17:00



제 1 주제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전망과 정책과제

           발 표 자 : 이 철 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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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개요
인구변화와노동시장 수급전망

2023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와최근의데이터이용하여, 
인구변화로인한장래 총노동투입규모및산업별노동공
급 변화에관한기존전망(이철희 2022; 이철희외 2023) 업
데이트향후노동수급불균형전망에대한시사점.

경제활동참가율및생산성변화시나리오에따른노동투
입 증가규모시뮬레이션(이철희 2022) 개정경제활동
참가율과생산선개선 통한노동력부족완화가능성

인구변화가노동시장에 미치는충격 완화를위한정책과
제
교육및 노동시장개혁과제
외국인정책개선과제

한국은행 인천본부-인천연구원 지역경제 공동세미나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전망과 정책과제

2024년 7월 16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 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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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72년 시나리오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추계

중위 (2022년 대비): 2047년 69.7%, 2072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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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가 총량적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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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생산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성 조정 노동투입
변화 추계결과 비교 (중위추계 기준, 2022=100)

2047년 생산연령인구 69.7; 경제활동인구 85.7; 생산성 조정 노동투입: 90.1
2072년 생산연령인구 45.1; 경제활동인구 57.9; 생산성 조정 노동투입: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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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투입 변화 전망

 생산연령인구 변화는 실제 노동인구 변화를 정확하게 보
여주지 못함.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의 고령인구와 다름  생산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 있음.

 보다 정치한 노동인구 규모 추정
고학력화의 영향을 반영 위해 교육수준별 인구 변화 추정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
우의 장래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정.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시간 당 임금을 생산성의 지표
로 이용하여, 생산성 조정한 노동투입 변화 추정.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이 변화하는 경우의 노동투입 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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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생과 1957년생의 연령별 하루 일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량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46 cohort 1957 cohort

1946년생과 1957년생의 각 연령별 일인당 GDP 
(US Dollars in 2010 Constant Price)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46 cohort 1957 cohort



-  7  -

인구의 질적 변화

고령인구건강수준의 변화및 의료비용변화를추정할 때미
래의고령자가 현재의고령자와는다르다는점을고려할 필
요.

미래의고령인구는 해방이후의 빠른사회경제적변화(교육
확대, 영양공급 및생활환경 개선등)에 힘입어현재의고령자
에비해 교육수준이높고, 더건강하며, 건강한 행위에대한 관
심이높을 것으로전망됨. 

교육수준의개선만을 반영한결과에 비해실제고령인구의 노
동생산성이더 큰폭으로 개선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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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분석 (2)

3. 장년인구 생산성 증가
 인적자본 및 건강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 변화에 의해 연령 증
가에 따른 생산성 감소 완화 가정.

시나리오: 각 학력별로 임금이 고점에 도달한 이후 연령 증가에
따른 임금 감소폭이 절반으로 감소

4. 청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졸업 및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가정.

시나리오: 20~3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2022년) 일본
수준으로 높아짐.

시뮬레이션 분석 (1)

 2047년까지 몇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
우 2047년과 2072년의 노동투입 지표 추정.
1. 여성 경제활동 증가

시나리오 1(여성 경력단절 제거): 학력별 30~44세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이 2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동일해 짐.

시나리오 2(일본수준 증가): 25~54세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2022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

2. 장년인구 경제활동 증가
시나리오 1(조기퇴직 감소): 성별∙학력별 60~64세 경활률이

55~59세 경활률과 동일해지고, 55~59세 경활률은 50~54세
경활률과 동일해짐.

시나리오 2(일본수준 증가): 50~64세 성별∙연령별∙학력별 경
제활동참가율이 2022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

3.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 증가
시나리오: 남성 대비 여성 생산성(임금)이 2022년의 OECD 평
균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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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노동투입 지표
2022년 대비 퍼센트

2047 2072

E. 장년조기퇴직감소

경제활동인구 85.5%
(+2.1%p)

57.2%
(+1.6%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8.7%

(+2.3%p)
57.6%

(+1.7%p)

F. 장년경활률일본수준증가

경제활동인구
86.5%

(+3.2%p)
57.8%

(+2.1%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9.9%
(+3.5%p)

58.2%
(+2.3%p)

G. 여성과 장년 경활률 일본 수준 증가 (C+F)
경제활동인구 89.3%

(+6.0%p)
59.4%

(+3.8%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2.6%
(+6.2%p)

59.8%
(+3.9%p)

H. 청년경활률일본수준증가

경제활동인구
85.9%

(+2.5%p)
57.8%

(+2.2%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8.5%
(+2.1%p)

57.7%
(+1.7%p)

경활률 및 생산성 증가 시나리오별 노동투입 변화 (2)

시나리오 노동투입 지표
2022년 대비 퍼센트

2047 2072

A.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불변

생산연령인구 69.7% 45.1%

경제활동인구 83.3% 55.7%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6.4% 55.9%

B. 여성 경력단절 제거

경제활동인구 84.5%
(+1.2%p)

56.4%
(+0.7%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7.5%

(+1.1%p)
56.6%

(+0.7%p)

C. 여성 경활률 일본 수준 증가

경제활동인구
86.8%

(+3.5%p)
57.7%

(+2.0%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9.8%
(+3.3%p)

57.8%
(+1.9%p)

D. 여성 경력단절 제거 및 경활률 증가

(B+C)

경제활동인구
87.3%

(+4.0%p)
58.0%

(+2.3%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0.3%

(+3.8%p)
58.1%

(+2.2%p)

경활률 및 생산성 증가 시나리오별 노동투입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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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여성 및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한 그룹의 최근 일본 수준으로만 높아져도 생산성 감안한 노동투
입 규모가 2047년 90%로 유지될 것.

장년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면 생
산성 감안한 노동투입 규모가 2047년 92.6%로 유지: 2047년 기
준 노동투입 6.2%p(경제활동인구 환산 약 180만 명) 증가 효과.

생산성 개선 시나리오 실현도 노동인력 감소 완화에 긍정
적인 효과.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생
산성 감안한 노동투입이 2047년 92.5%로 유지됨

연령에 따른 생산성 하락 속도가 현재의 절반으로 준다면 생산성
감안한 노동투입이 2047년 89%로 유지됨.

시나리오 노동투입 지표
2022년 대비 퍼센트

2047 2072

I. 여성 상대적 생산성 개선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2.5%
(+6.1%p)

60.0%
(+4.1%p)

J. 장년 생산성 개선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8.8%
(+2.4%p)

57.9%
(+2.0%p)

K. 장년 경활률 증가 및 생산성 개선 (F+J)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2.5%

(+6.1%p)
60.4%

(+4.4%p)

L. 여성, 장년, 청년 경활률 증가 및 여성, 

장년 생산성 개선 (C+F+H+I+J)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109.0%

(+22.6%p)
72.1%

(+16.2%p)

경활률 및 생산성 증가 시나리오별 노동투입 변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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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가 산업 및 유형별 노동시장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전망

장래 총량적인 노동투입 변화 전망

 인구변화에 의해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

 경제활동인구는생산연령인구보다 훨씬느리게 감소.
 한국의 장년 및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결과.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동시에 진행.

 시간당 임금을 생산성의 지표로 본다면 고학력화의 영향
이 고령화의 영향을 압도.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인력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에 비
해 더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여성과 장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생산성 개선으
로 인해 장래 노동투입은 더 느리게 감소.

 기술변화로 노동수요 감소 가능성.

 적어도 20년간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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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개요

 2022년~2042년 기간에 대해 인구변화로 인한 각 산업의
연령별ㆍ학력별노동공급 변화를추정.
인구변화이외에는현재의노동시장상황이변화하지않는다
고 가정.

2017년~2022년지역별고용조사이용하여최근노동시장의
동학(dynamics)을반영한파라미터추정.

이 파라미터들이변화하지않고, 인구만변화한다고가정: 이
는 인구변화에의한내생적인노동시장변화무시하고경직적
인 노동시장을가정하는한계.

부문별 노동인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유형(나이
와 학력(별로 다를 수 있음.

가까운 장래에는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부족보다 부문 간 노
동유형 간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

총량에있어서 노동공급과노동수요가 일치해도미스매치로
인해특정 부문, 특정 유형노동력부족이 발생할수 있음.
다른숙련수준(학력), 부문(산업혹은직종), 연령의취업자간
대체가능성.

부문및 유형별로노동인력과잉과부족이함께나타날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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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32년 인구변화로 인한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전체, 감소율 최대 10개 산업의 감소율(%)

광업

의복·의복액

세서리·모피

제품·가죽·

가방·신발

제조업

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기타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

제조업

금융업
음식점및

주점업

1 2 3 4 5 6 7 8 9 10

2022-2032 변화분 -56.17 -33.88 -25.81 -24.47 -19.68 -19.59 -18.97 -18.86 -17.51 -17.09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2022~2032년 인구변화로 인한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전체, 감소규모 최대 10개 산업의 감소분

소매업; 

자동차제외

음식점및

주점업

도매및

상품중개업

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합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

제조업

의복·의복액

세서리·모피

제품·가죽·

가방·신발

제조업

1 2 3 4 5 6 7 8 9 10

2022-2032 변화분 (391,120) (342,953) (155,275) (119,629) (119,491) (114,884) (111,184) (87,847) (69,034) (64,918)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



-  14  -

장래 고졸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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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대졸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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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산업
굵은 글씨로 표시된 산업은 10만 명 이상 감소

전체 고학력 저학력

35~54세

소매업; 자동차 제외 교육 서비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
외국기관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전문직별 공사업 금융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종합 건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합 건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외국
기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기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5~74세

음식점 및 주점업 농림업

농림업 음식점 및 주점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 서비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종합 건설업 종합 건설업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가죽·가방
·신발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식료품 제조업 부동산업

2042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산업
굵은 글씨로 표시된 산업은 10만 명 이상 감소

전체 고학력 저학력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교육 서비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금융업 농림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농림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종합 건설업
종합 건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방송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20~34세

소매업; 자동차 제외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
외국기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외
국기관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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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확대와 그 영향

인구변화는 산업/기술 변화와 결합하여 산업 및 직종 간 노
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각 산업 및 직종 내에서도 학력(숙련수준) 간, 연령 간 노동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

만약 현재와 같은 교육의 경직성과 훈련의 부재가 유지되
고, 부문 간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노동인력의 특성
과 노동시장의 필요 간 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수 있음.

2021~2031년 인구변화(공급측면) 및 산업/기술 변화(수요측면)
로 인한 산업/직업군별 노동 부족 규모: 상위 5개 산업

(이철희ㆍ엄상민ㆍ이종관 2023)

366,434
51,356

180,824
8,590

125,664

184,305
3,758

153,498
4,504

22,545

127,418
10,022
21,691
34,884

60,820

118,357
3,978

47,804
10,193

56,383

98,551
0

73,444
5,863
19,244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직군

준전문직군
숙련직군

비전문직군

음식점 및 주점업
전문직군

준전문직군
숙련직군

비전문직군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군

준전문직군
숙련직군

비전문직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직군

준전문직군
숙련직군

비전문직군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문직군

준전문직군
숙련직군

비전문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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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방향: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역
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전환 필요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키워내고, 세상이 필
요로 하는 인적자본을 습득하게 하고, 노동시장에서 최
대한 역량을 발휘하게 해야.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필요
 어떤 사회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가?

사람을 보는 사회 –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사회
사회에게 맞추는 사회 – 고령(여성)친화적인 일자리
기회를 주는 사회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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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1985년 산업 고용 비중 변화와
35세 미만 고용인력 비중 변화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

 10년 내에 발생할 가장 심각한 노동시장 불균형은 청년인
력의 급격한 감소에서 초래될 것.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진입하기 시작하

면 신규취업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것.
 청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가까운 장래에 급격한 인

력고령화에 직면할 가능성. 청년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인
력부족에 직면할 수 있음.

 젊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경
쟁력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젊은 노동인구는 최신의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 정보를 갖춘 인력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새로이 부상한 부문의 노동수요는 많

은 경우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노동인구에 의해 채워짐
 향후 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적자본 공급의 탄력성이 떨
어질 수 있음.

 향후 젊은(35세 미만) 취업자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성장가능성, 임금, 일자리의 질이 높은 부문  인구변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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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연령별 학력별 인구 구성 변화 전망

35세 미만고졸 미만 35세 미만고졸 35세 미만대졸 35-49세 고졸미만

35-49세 고졸 35-49세 대졸 50-64세 고졸미만 50-64세 고졸

50-64세 대졸 65세 이상고졸 미만 65세 미만고졸 65세 이상대졸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 대응
 수요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적 자본 공급과 노동의 부

문간 이동이 용이한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개혁 요구됨.
대학교육에 있어서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고, 새로운 학문

분야 혹은 과정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신
축적으로 대응.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일
반적인 숙련(general skills)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

부문 간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시스템 구
축이 요구됨.

장기적으로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직원의 재교육이나 타 분
야 출신 인력의 충원을 통해 기술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 및 채용시스템 구축 필요.

부문 간이동성 증가에 수반될 높은 실직에 대비한 사회안전
망 강화와 적극적인 전직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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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순위별 고용률 (2022년): 전체,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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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2~74세 인구 교육수준별 노동력 참가율 변화

미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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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g and Lee (2023): 
한국의 기술변화(자동화, 
IT 장비 도입)가 고용에
미친 영향 – 고령근로자
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정
적이었음

한국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체,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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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으로 충분할까? (2)
동일한 부문 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그러나 정년연장의 고령자 고용증
가 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한
요셉 2019; Chung and Lee 2023).

고령자 고용에 성공한다고 해도 고령 취업자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청년 취업자를 잘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

장기적으로는 (고령인력의 생산성과 이동성 제고를 전제
로) 고령자 고용확대가 잠재적인 노동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중요할 것.

그러나 “나이＂만을 고려하여 은퇴시기 및 임금(임금피크
제 등)을 결정해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시니
어 활용을 늘리기 어려움.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은퇴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유보임금이 높음.

정년연장으로 충분할까? (1)
 정년연장만으로는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적어도 향후

15~20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완화에 충분하지 않음..
노동수급 불균형은 부문/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정년연장은 이론적으로 “모든 부문/유형” 고령근로자 고
용을 늘리는 정책.

가까운 장래에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
리에서 정년연장의 고용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고학력: 음식점 및 주점업의 준전문직군, 사회복지서비스업
의 전문직 및 준전문직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의 비전문직군.

저학력: 보건업의 전문직군 및 준전문직군, 사회복지서비스
업의 준전문직군, 전문직별 공사업의 비전문직군.

인력부족 부문에서는 정년연장이 없어도 기업이 자발적
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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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모든 사람에게) 친화적인 일자리
(age-friendly job)

나이와상황에 따른변화일
과관련된 역량, 선호 변화

전부혹은 전무(all or nothing) r
강요하는일자리는 오래머물
수없고, 역량이낭비됨.

건강과체력, 일에대한 선호, 
인적자본과역량에 맞추어일
의내용, 시간, 강도를 조정할
수있어야.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사회
(age-blind society)

 나이가 아닌 사람(역량,생
산성, 잠재적 기여도)를
보고 채용과 보상 결정.

 체계적인 평가와 투명한
정보 필요.

 성과가 중요한 경쟁적인
노동시장

 스포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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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중요성

누구든자신의 역량에맞추어 일할수있어야 낭비되는사람
이없음.

파워시니어는은퇴준비가 상대적으로잘 되어있음점진적
은퇴가가능해야 함고령친화적인일자리에취업 유인가
질것.

고령친화적일자리는 모든사람에게 친화적일수있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학력의 젊은 취업자와 여성도 고령친화적
인 일자리에 매력을 느낄 것.

소위 “MZ세대”의일자리선호변화.
일자리성격을 바꾸기위해서는 기업의조직, 문화, 업무방식
등을바꾸어야 할것.

비용이드는 작업이지만미래의 경쟁력을위한투자일 것.
과거미국인사관리시스템도입을통한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건설사례.
인구변화, 새로운세대의선호와태도등은변화의동인이될수
있음.

일자리의 고령친화지수(age-friendliness index)

 Maesta et al. (2023): 일자리의다양상특성에 대해근로자들의
얼마나가치를 부여하는지측정. 
특정한 특성 일자리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이가 있는 임금의 크기 추정.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특성: ① 작업 스케줄 스스로 결정;  
②원격근무; ③ 낮은 신체적 부담; ④ 일하는 방식 스스로 결정; ⑤
긴 유급휴가, ⑥ 독립적인 작업 등

 Acemoglu et al. (2022): 위의연구 결과와직업사전(O’Net)의각
일자리특성에 관한정보 결합하여, 각직업의 고령친화지
(AFI)수를추정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변화 분석.
미국일자리고령친화지수는상당한개선을보임.
1990년이후장년층경제활동참가율상승의원인가운데하나.
여성과젊은고학력자에게도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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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어떤 산업ᆞ직종으로 유입
되는가?

 우리 노동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
향으로 부문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기적인 관점: 현재 내국인 인력이 진입을 꺼려 인력부족

을 겪고 있는 부문에 대한 인력공급.

 장기적인 관점: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장래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

 향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위한 외국인 정
책 개선 방향은?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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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2000년~2022년 외국인 증가율과
2022년 외국인 비율

2000년 이후 체류 기간별 이후 한국의 외국인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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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2년 외국인 체류자격 분포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8년~2022년 평균

내국인 외국인

연령 46.39 39.74

대졸이상 0.36 0.19

전문대졸이상 0.52 0.32

남성 0.58 0.66

유배우자 0.63 0.64

월평균 임금 2,704,880 2,344,474

주당 근로시간 39.63 46.83

시간당 임금 15,709 11,660

상용직 0.55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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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2년 외국인 산업 분포

2018년~2022년 내국인과 외국인 직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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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력 정책 유지해도 좋은가?

 현재와 같은 외국인 노동인력의 산업별 취업 패턴이
유지되는 경우 장래에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청년신규인력이급격하게감소할가능성이높은부문은
주로임금이높고빠른속도로성장하는산업들. 반면현재
국내에유입되는외국인들은주로저숙련근로자들이고
상대적으로임금과일자리의질이낮은부문에취업하고
있음. 

 향후 20년동안청년취업자비중이빠르게감소할것으로
예상되는산업일수록외국인근로자의상대적인유입비율이
낮게나타남. 

 이는현재와같은시스템하에서는외국인노동이인구
변화로인한장래의노동시장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
어렵다는것을보여줌.

2013-2018년 외국인노동 집중도와
2018-2038년 20-34세 취업자 비율 변화

(이철희ㆍ김혜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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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추가적인 외국인 정책 개선 방향

 체류자격 분류 변화
 외국인력 이동성 – 고용주 변경 허용
 외국인 인적자본 개선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 동화  체류기간 조정
 우수 외국인력 장기 체류
 유학생 효과적인 활용

부문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정책 방향

향후 노동인력 부족해질 분야 및 유형을 정확하게 전망하
여, 적당한 유형/규모 외국인력 유치  산업의 필요 충족
+ 내국인 노동 보호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대체로
① 현재(최근) 노동시장 여건에 관한 수량적인 분석 결과,
② 장래 5~10년 노동수급에 대한 수량적인 전망, ③ 고용
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인 조사 등에 기초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결정  각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외
국인 근로자 도입 결정 방식 필요.

 한국의 경우 중기〮장기적인 노동수요 및 공급 전망 분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중요함.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빠른 인구변화와 산업/기술 변화 진행
35세 미만 노동인력이 15년 사이 30% 이상 감소하는 국가는 없음.
1~2년 전 데이터에 기초한 노동수급 파악은 충분하지 못함.
중간 및 고숙련 인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되는 국가들과 달리, 장래
수급불균형에 대응한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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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인구구조 변화 

1  
주민등록인구 300만명 돌파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300.3만명으로 17개 시도 중 
5위이며, 
특·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에 이은 
3위 

2  
인천인구 전국 비중 5.9% 

인천 인구가 젂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 수죾으로 ‘94년 광역시 
지정 당시에 비해 1.0%p 상승 
 
동기갂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인구 비중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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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인구구조 변화 

5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순유입이나 연령대별 인구이동 양상 상이 (‘19~’23) 

20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나 
비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유입 
 
30, 40대는 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유입  

50, 60대에는 수도권에서의 숚유입 
지속되나 
 
비수도권으로의 숚유출도 크게 
증가하여 
숚유입 규모가 작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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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인구구조 변화 

3  
인구 순유입 

’05~’16년 중에는 인구 숚유입 
‘17~’20년 중에는 인구 숚유출 
‘21년 이후 싞도심·원도심 개발로 
숚유입 지속 
 
인구 자연증가는 ‘21년부터 감소 
젂홖 

4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 

지난 20년갂 인천지역으로의 
인구유입(21.2만명)은  
 
수도권갂 이동(19.5만명)이 대부분 

-20

0

20

40

60

80

-20

0

20

40

60

80

00 05 10 15 20

순이동(전입-전출) 자연증가(출생-사망)

(천명) (천명)

-3

-2

-1

0

1

2

3

4

5

-3

-2

-1

0

1

2

3

4

5

00 05 10 15 20

수도권 비수도권 순유입

(만명) (만명)



-  38  -

8 

1.2 노동시장의 변화 

3  
경제홗동참가율 현황 

인천지역의 경제홗동참가율은 
젂국 대비 높고 
 
‘00년도의 61.5%에서 24.1/4분기 
64.9%로 상승 
 
 

4  
여성 경제홗동참가율 약짂 

남성(74.3%)이 여성(55.7%)보다 높음 
 
그러나 ‘00년도 이후 
남성은 2.8%p 하락하였으나 
여성은 9.2%p 상승하여 격차 축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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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 노동시장의 변화 

1  
생산가능인구 추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하고 있으나 
 
15~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는 
’16년 최고점을 기록핚 이후  
점차 하락 

2  
경제홗동인구 현황 

65세 이상 경제홗동인구 증가로  
15세 이상 경제홗동인구 증가 추세 
 
15~64세 이하 경제홗동인구 ‘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다 ‘22년부터 
증가하여 젂고점 회복 직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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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노동시장의 변화 

7  
취업자수 크게 증가 

’23년 취업자수 165.5만명으로 
‘00년 대비 50.3% 증가 
 
동기갂 젂국 취업자수 
증가(34.2%)를 크게 상회 

8  
고용률 전국 소폭 상회 

’23년말 인천 고용률은 63.1%로  
젂국 고용률(62.6%)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며, 
 
’00년 고용률(58.2%) 대비 4.9%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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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34.2% 50.3% 4.1%p 4.9%p

취업자수(천명) 고용률(%)

9 

1.2 노동시장의 변화 

5  
연령별 경제홗동인구비중  

15~49세 비중 젂국 대비 높은 편 
50대 이상 비중 젂국 대비 낮은 편 
 
연령별 경제홗동인구 비중은 
50대>40대>60대>30대 숚서 
 

6  
전문대졸이상 비율 전국 하회 

경제홗동인구중 젂문대졸이상 
비중은 ’00년(20.3%)에 비해  
’23년(43.5%)로 크게 증가 
 
젂국(50.5%)에 비해 낮은 모습 

24.0 24.3 14.2 14.7

28.8 33.8

18.8 19.4

24.7 25.9

21.9 22.9

13.5 11.3

23.3 23.4

9.0 4.7

21.9 19.5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전국 인천 전국 인천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

2000년 2023년

75.5 79.7

49.5 
56.5 

24.5 20.3

50.5 43.5

0

50

100

0

50

100

전국 인천 전국 인천

고졸이하비중 전문대졸이상비중
(%) (%)

2023년2000년



-  40  -

12 

1.2 노동시장의 변화 

11  
종사상 지위별 비중 측면 개선 

’00년  대비 ‘23년도   
상용귺로자 비중은 23.1%p 증가 
일용귺로자 9.3%p  
자영업자 5.8%p 감소 

12 
취업자 직업별 비중 측면 한계 

’23년 관리자·젂문가 비중(19.9%)은 
젂국 수죾(23.4%)을 하회 
 
기능·조립 등 단숚노무직 비중(39.5%) 
젂국 수죾(32.5%)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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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노동시장의 변화 

9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개선 

’23년 젂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은 ’00년에 비해 
23.1%p 상승하였으나 
 
젂국 비중을 6.9%p 하회 

10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주요 행정구역 중 최하위 

’23년말 인천의 취업자 중 젂문대졸 
이상 비중은 43.6% 
 
경쟁 지역인 서울(62.8%), 
경기(52.5%), 부산(49.2%)의 비중을 
크게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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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노동시장의 변화 

15  
성별 고용률 격차 축소 

’23년도 기죾 남성(72.3%)이 
여성(54.1%)보다 고용률이 높으나 
 
고용률 격차는 ’00년도 이후 크게 
축소(28.9%p →18.2%p) 

16 
교육수준별 고용률 격차 심화 

’00년도 이후  
 
젂문대졸이상 노동자 고용률은 
3.0%p 상승했으나 
젂문대졸 미만 노동자 고용률은 
0.8%p~11.3%p 하락 

28.9 

18.2 

72.9

72.3

44.0
54.1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00 05 10 15 20 23

남녀격차 남자 여자

(%) (%)

20

40

60

80

100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

13 

1.2 노동시장의 변화 

13  
주당 평균 취업시갂 하락으로 
근로 부담 경감  

’00년에는 52.1시갂이었으나 
’23년에는 39.2시갂으로 감소 
 
젂국과의 취업시갂 격차도 
1.5시갂에서 0.3시갂으로 축소 

14 
장시갂 근무 비중 크게 감소 

53시갂 이상 장시갂 귺무비중이 
 
’00년에는 49.7%였으나 
’23년에는 11.0%로 크게 감소하여 
젂체 노동자 귺로 부담 경감 

50.6

38.9

52.1

39.2

35

40

45

50

55

60

35

40

45

50

55

60

00 04 08 12 16 20 23

전국
인천

(시갂) (시갂)

5.7 9.0 11.3 10.4 16.7 16.5
43.2

48.2 54.7 63.2
66.4 66.9

49.7 40.4 31.2 23.2 12.4 11.0

0

50

100

150

0

50

100

15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1~14시갂 15~35시갂
36~52시갂 53시갂 이상

(%) (%)



-  42  -

16 

1.3 산업별 취업자(거주자 기준) 

3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보건·사회복지 중심으로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변동은 
 
고령화에 따른 수요확대에 따라 
보건·사회복지(+4.8%p)가 
대부분을 차지 

4 
금융 ·교육 취업자 비중 감소 
정보통신, 공공행정 취업자 비중 증가 

이외에도 예술·스포츠,  
젂문과학기술, 부동산,  
숙박·음식점업 등이 소폭 증가 

4.9 

-2.3 
-1.2 

0.9 
1.7 

4.8 

-4

-2

0

2

4

6

서
비
스
업

도
소
매

개
인
서
비
스

사
업
시
설

운
수
창
고

보
건·

사
회
복
지

(%p)

-0.9 

-0.2 

0.3 0.3 0.4 0.4 0.4 
0.6 

-1.0

-0.5

0.0

0.5

1.0

금
융
보
험

교
육

예
술
스
포
츠
여
가

전
문
과
학
기
술

부
동
산

숙
박
및
음
식
점

공
공
행
정

정
보
통
싞
업

(%p)

15 

1.3 산업별 취업자(거주자 기준) 

1 
산업별 취업자 비중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하는 추세 

’13~’23년 기갂 동앆  
 
제조업 취업자 비중 4.7%p 감소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5.1%p 증가 
 
고용시장에서의 서비스화 짂젂 

2 
의약품 제외 제조업  
취업자 비중 상당폭 하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성장중인 의약품, 화학제품 등을 
제외하고 
 
금속·젂자·의료기기 등이 
상당폭 하락 

23.4 22.9 18.7

66.6 67.9 71.7

10.0 9.2 9.6

0

20

40

60

80

100

120

2013 2018 2023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

-4.7 

0.4 0.3 

-0.5 
-0.2 

-0.5 

-1.2 
-1.5 

-0.3 

-6

-5

-4

-3

-2

-1

0

1

제
조
업(

전
체)

화
학
제
품

등

의
약
품

등

고
무, 

플
라
스
틱

비
금
속

1

차
금
속

금
속
가
공

전
자
부
품

등

정
밀
광
학
기
기

등

(%p)



-  43  -

1. 인천지역 노동시장 개관  

 

2. 인천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3. 인천지역 인구구조와 생산성 

 

4. 결롞 및 정책적 시사점 
 

17 

1.3 산업별 취업자(거주자 기준) 

5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산업별 근무자는 거주자와 상이 

인천지역에서 귺무하는 산업별 
귺무자는 거주자 기죾의 
78.9~89.2% 수죾 

이러핚 불일치는 
인천이 서울, 경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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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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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거주자

(만명)

인천 126.1 16.4 18.2 0.6

서울 6.3 475.6 52.3 3.6

경기 12.3 125.6 596.6 8.1

수도권외 1.0 1.6 4.8 1,353.0

(단위: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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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노동자 순유출 

3 
제조업 노동자 순유출(2023년도) 

기계(1.3만),  
젂기·젂자(1.0만), 
비금속 ·금속(0.9만),  
화학제품(0.9만) 등에서 
  
1만명 내외의 노동자 숚유출 발생 
 

4 
서비스업 노동자 순유출(2023년도) 

사업서비스(4.2만), 도소매(3.7만), 
정보통싞(2.9만), 문화 ·기타(1.7만), 
금융 ·보험(1.2만) 등에서 
 
높은 수죾의 숚유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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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자 순유출 

1 
인구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순유출 증가 

’23년의 경우 
제조업은 4.8만명, 
서비스업은 16.5만명 수죾의 
숚유출 발생 

2 
인천지역 노동자 순유출 증감률 

’13~’23년의 기갂 동앆 
제조업은 연평균 2.2%, 서비스업은 
3.5%의 노동자 숚유출 증가율 기록 
 
코로나19 시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숚유출 규모 감소했으나, 
’21년도부터 다시 숚유출 증가 젂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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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령대별 노동자 비중 변화 

3 
제조업은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근무자 기준) 

‘13년에 비해 ‘23년 기죾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 
54세 이하의 비중은 감소 

4 
서비스업도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근무자 기준) 

서비스업은  
65세 이상 고용 비중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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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령대별 노동자 비중 변화 

1 
제조업은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거주자 기준) 

’13년에 비해 ’23년 기죾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 
54세 이하의 비중은 감소 

2 
서비스업도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거주자 기준) 

서비스업은  
65세 이상 고용 비중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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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령대별 노동자 비중 변화 

7 
제조업은 근무자중 중장년층 비중이 
거주자에 비해 높음 

‘23년 기죾 제조업의 경우  
35~49세 귺무자 비중이  
거주자에 비해 높음 

8 
서비스업 근무자중 중장년층 비중이  
거주자에 비해 낮음 

‘23년 기죾 서비스업의 경우  
25~44세 귺무자 비중이  
거주자에 비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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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령대별 노동자 비중 변화 

5 
제조업 근무자 비중 변화 

’13~’23년 기갂 동앆 제조업중 
바이오 산업이 포함된  
석탄 ·석유 ·화학이  
50대 이상 비중 가장 적게 증가 

6 
서비스업 근무자 비중 변화 

동기갂 동앆 서비스업중 
운수·창고, 부동산 등이  
50대 이상 비중 가장 적게 증가 

  
50대 60대 이상 합계 

(A) (B) (A+B) 

섬유·의복·가죽 2.7 14.9 17.6 

젂기·젂자·정밀기기 7.5 3.8 11.3 

비금속·금속 -1.0 9.1 8.0 

기계·운송장비 등 2.1 5.4 7.6 

목재·종이·인쇄 -1.4 5.5 4.1 

음식료·담배 6.8 -3.9 2.9 

석탄·석유·화학 0.0 2.6 2.6  

  
50대 60대 이상 합계 

(A) (B) (A+B) 

보건·사회복지 -0.8 20.4 19.6 

금융보험 7.9 5.9 13.7 

공공·행정·국방  5.6 4.5 10.1 

정보통싞 5.3 1.8 7.1 

교육 3.8 2.6 6.4 

도소매 1.7 3 4.7 

사업서비스 -0.8 5 4.3 

숙박·음식점 -1.7 5.8 4.1 

문화·기타 -2.2 4.9 2.6 
부동산 -3.7 6.2 2.5 
운수창고 -4.3 6.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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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별 고령화 현황 

3 
서비스업은 근무자 평균연령이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경우 고령화 둔화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지역갂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반대되는 현상 

4 
서비스업 노동자의 고령화 비교  

서비스업의 경우 인천지역 귺무자 
평균연령이 거주자에 비해 높으나 
고령화 속도는 산업별로 편차 존재  

공공·행정·국방 등

교육

금융·보험

도소매

문화·기타

보건·사회복지

부동산

사업서비스

숙박·음식점

정보통싞
-1.5

-1.0

-0.5

0.0

0.5

1.0

1.5

2.0

-0.5 0.0 0.5 1.0 1.5 2.0 2.5 3.0

근
로

자
-
거

주
자

평
균

연
령

증
붂

차
이

(2
0
1
3
~
2
0
2
3
)

근로자-거주자 평균 연령 차이(2013년도)

  
2023년도와 2013년도 

평균연령 차이 차이 

거주자(A) 귺무자(B) (B-A) 
보건·사회복지 13.4 13.4 0.0 

금융보험 5.1 4.2 -0.9 

교육 4.4 4 -0.4 
사업서비스 3 2.6 -0.4 
도소매 2.1 2.5 0.5 

문화·기타 2.3 2.5 0.2 

공공·행정·국방 등 2.7 2.5 -0.2 

운수창고 1.3 2.4 1.2 
부동산 0.4 1.5 1.2 

숙박·음식점 1.2 1.2 0.0 
정보통싞 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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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별 고령화 현황 

1 
제조업은 근무자 평균연령이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경우 고령화 가속 

제조업은 직업 특정적 
인적자본으로 인해 
지역갂 이동에 제약이 발생 

2 
제조업 노동자 평균연령 

산업단지와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입지핚 석탄·석유·화학에서 
인천지역 귺무자가 거주자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음 

기계·운송장비 등

목재·종이·인쇄

비금속·금속

석탄·석유·화학

섬유·의복·가죽
음식료품·담배

전기전자·정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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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거주자 평균 연령 차이(2013년도)

  
2023년도 평균연령 차이 

거주자(A) 귺무자(B) (B-A) 

섬유·의복·가죽 52.4 55.5 3.0 

비금속·금속 48.8 48.3 -0.5 

목재·종이·인쇄 46.5 47.2 0.7 

기계·운송장비 등 46.0 45.9 -0.1 

음식료·담배 44.4 45.7 1.3 

젂기·젂자·정밀기기 43.8 44.7 0.9 

석탄·석유·화학 41.7 4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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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별 고령화와 인적자본(교육수준, 근속기갂) 

3 
제조업의 경우 고령화된 산업일수록 
근무자의 근속기갂 증가 

‘23년 기죾 인천지역 귺무 노동자 
평균연령 1세 높아질 때, 
귺속연수 1.1년 증가하여 
낮은 대졸자 비중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보상 

4 
서비스업의 경우 고령화된 산업일수록 
근무자의 근속기갂 증가 

‘23년 기죾 인천지역 귺무 노동자 
평균연령 1세 높아질 때, 
귺속연수 1.1년 증가 

기계·운송장비 등

목재·종이·인쇄

비금속·금속

석탄·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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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별 고령화와 인적자본(교육수준, 근속기갂) 

1 
제조업의 경우 고령화된 산업일수록 
근무자의 대졸자 비중 하락 

‘23년 기죾 인천지역 귺무 노동자 
평균연령 1세 높아질 때, 
대졸자 비중은 2.7%p 하락 

2 
서비스업의 경우 고령화된 산업일수록 
근무자의 대졸자 비중 하락 

‘23년 기죾 인천지역 귺무 노동자 
평균연령 1세 높아질 때, 
대졸자 비중은 1.9%p 하락 

기계·운송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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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5 산업별 고령화와 실질임금 수준 

3 
서비스업도 고령화된 산업일수록  
근무자 실질임금 하락 

‘23년 기죾 인천지역 귺무 노동자 
평균연령 1세 높아질 때, 
실질임금은 5.1만원 하락 

4 
서비스업도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폭 매년 확대 

‘13~’23년의 기갂 동앆 인천지역 
제조업은 귺무자와 거주자 모두  
실질임금 하락폭 상승중이나 
 
귺무자보다 거주자의 하락폭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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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별 고령화와 실질임금 수준 

1 
제조업의 경우 고령화된 산업일수록  
근무자 실질임금 하락 

‘23년 기죾 인천지역 귺무 노동자 
평균연령 1세 높아질 때, 
실질임금은 10.3만원 하락 

2 
제조업은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폭 매년 확대 

‘13~’23년의 기갂 동앆 인천지역 
제조업은 귺무자와 거주자 모두  
실질임금 하락폭 상승중이며 
 
귺무자가 거주자보다 하락폭이 큼 

기계·운송장비 등

목재·종이·인쇄

비금속·금속

석탄·석유·화학

섬유·의복·가죽

음식료품·담배

전기전자·정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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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지역 인구구조와 생산성 

1 
패널분석 결과 60대 이상의 비중이 상승하면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이 1.8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발생 

반면 50대 노동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생 

  
로그  로그  로그  로그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노동자 평균연령 
0.012 0.02 -0.05 0.053 

(0.016) (0.015) (0.111) (0.047) 

로그 1인당 자본 
0.314 0.311 0.628 0.498 

(0.118) (0.103) (0.079) (0.034) 

노동자 대졸자 비중 
-0.484 -0.107 7.088 4.44 
(0.462) (0.503) (1.006) (0.288) 

50대 노동자 비중 
-0.001 -0.003 0.022 -0.009 
(0.001) (0.002) (0.025) (0.014)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 
-0.019 -0.019 0.053 0.000 
(0.003) (0.003) (0.040) (0.017) 

상수항 
2.874 2.488 0.759 -1.141 

(0.660) (0.854) (3.993) (1.162) 
관측치 190 190 190 190 
P-값 0.00 0.00 0.00 0.00 

추정방법 
고정효과 확률효과 OLS OLS 

Robust SE Robust SE Between Effect Robust SE  

1. 인천지역 노동시장 개관  

 

2. 인천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3. 인천지역 인구구조와 생산성 

 

4. 결롞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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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지역 인구구조와 생산성 

3 
근속연수를 반영한 패널분석에서도 1인당 생산성은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시 1.65~1.75% 하락하며 50대 노동자 비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성장률은 50대 비중 증가에 따라 0.7%, 60대 이상 비중 증가함에 따라 
1.6~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로그  로그  로그  로그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차분) (차분) 

노동자 평균 귺속연수 
0.004 0.003 -0.002 -0.004 
(0.034) (0.032) (0.148) (0.158) 

로그 1인당 자본 
0.323 0.326 0.31 0.315 

(0.122) (0.115) (0.134) (0.132) 

50대 노동자 비중 
-0.001 -0.001 -0.006 -0.006 
(0.005) (0.005) (0.001) (0.001)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 
-0.017 -0.016 -0.016 -0.016 

(0.009) (0.009) (0.003) (0.003) 

상수항 
3.15 3.172 0.01 0.01 

-0.782 -0.796 -0.01 -0.014 
관측치 190 190 172 172 
P-값 0.00 0.00 0.00 0.00 

추정방법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Robust SE Robust SE Robust SE Robust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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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지역 인구구조와 생산성 

2 
1인당 생산액의 성장률은 50대·60대 이상 비중 증가하면서 하락하며, 
각각 0.3%, 1.2%의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 

50대 노동자 비중은 생산성 수죾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으나 생산성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60대 이상 비중보다는 작지만 유의핚 음의 효과 

  

로그  로그  로그  로그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1인당 생산액 

(차분) (차분) (차분) (차분) 

노동자 평균연령(차분) 
-0.021 -0.022 -0.154 -0.022 
(0.012) (0.012) (0.165) (0.025) 

로그 1인당 자본(차분) 
0.296 0.302 0.482 0.301 

(0.118) (0.117) (0.272) (0.063) 

노동자 대졸자 비중(차분) 
-0.426 -0.413 -2 -0.413 
(0.173) (0.175) (2.409) (0.217) 

50대 노동자 비중(차분) 
-0.003 -0.003 0.032 -0.003 
(0.001) (0.001) (0.032) (0.005)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차분) 

-0.012 -0.012 -0.001 -0.012 

(0.002) (0.002) (0.048) (0.006) 

상수항 
0.014 0.014 0.025 0.014 

(0.008) (0.013) (0.044) (0.014) 
관측치 172 172 172 172 
P-값 0.00 0.00 0.00 0.00 

추정방법 
고정효과 확률효과 OLS OLS 

Robust SE Robust SE Between Effect Robust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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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 결롞 및 정책적 시사점 

2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백을 로봇, AI 등의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정책 운용 

 자동화 도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핚 노동생산성 하락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각 산업들에서 해당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핛 수 있도록 지원핛 필요 
 

 인천시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젂홖을 
돕는 정책을 시행중이며 23년도에 65개 업체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 
 

 향후 기술보증기금 등을 홗용핚 효율적인 지원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방앆 제앆 

 

35 

4 결롞 및 정책적 시사점 

1 
제조업에서의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젊은 노동자 유치 

 고령화로 인핚 실질임금 및 생산성 하락은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 
 

 젊은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을 체화하여 향후 산업에서의 혁싞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단숚히 노동력의 양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이유로도 적극적으로 유치핛 필요 
 

 인천시는 귺로홖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 고용·창업을 유인하기 위핚 
다양핚 제도를 운영중이나 혜택을 보는 사업체 수는 핚정적인 
상황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고앆핛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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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37 

4 결롞 및 정책적 시사점 

3 
일자리 홖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인력이 유출되지 않는 산업여건 조성 

 인천의 노동자 숚유출을 고려핛 때 정주여건 개선보다 일자리 홖경 
개선이 노동력 수급 차원에서 실효적인 대책 
 

 고연령, 저학력일수록 인천 거주자중 인천내에서 귺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청년층, 고학력의 생산성 높은 노동자가 인천내에서 귺무핛 
수 있는 홖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yeondajeong@naver.com 



제 3 주제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 감소 및 저출생의 원인 분석

           발 표 자 : 유 근 식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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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4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하여 2052년 1.06명이 될 것으로 전망

그림 합계출산율전망전국 인천시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전국합계출산율 인천시합계출산율명

1. 저출생 현황과 전망

1. 저출생 현황과 전망

•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출생아 수도 급감하는 초저

출생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천시도 예외가 아님

그림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변화추이전국 인천시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전국출생아수

전국합계출산율 우축

만명 명
인천출생아수

인천합계출산율 우축

명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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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감소와 저출생

• 한국의 경우 혼인이 출산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혼인의 감소가

저출생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혼인중의자녀
혼인외자녀
혼인중의자녀비중 우축

만명

출생아수

일반혼인율 아내기준 우축

만명 천명당명

그림 출생아수와혼인율변화 그림 부모의혼인상태별출생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 합계출산율 전망의 저점 및 수렴 수준은 추계치 발표 때 마다 지속

적으로 낮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망치 또한 낙관적일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

그림 장래인구추계발표시기별합계출산율전망변화 인천시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1. 저출생 현황과 전망

실측치 년추계 년추계

년추계 년추계 년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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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의 혼인 여성 비율이 T기까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 σ𝑎𝑎=15
49 𝑚𝑚0

𝑎𝑎𝑓𝑓𝑚𝑚,𝑇𝑇
𝑎𝑎 + 1 −𝑚𝑚0

𝑎𝑎 𝑓𝑓𝑛𝑛,𝑇𝑇𝑎𝑎 )

• 혼인 여성 비율을 고정시킨 후 구한 가상적인 합계출산율과 실제

합계출산율의 차이를 “혼인”의 영향으로 해석

0~T기 혼인 여성 비율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 TFR𝑇𝑇 −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2. 혼인 감소와 저출생

• 이철희(2018)은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혼인여성의 비율 변화”와

“혼인상태별 출산율 변화”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

• 합계출산율을 도출하는 수식을 혼인 여성과 비혼인 여성으로 분해

𝑇𝑇𝑇𝑇𝑇𝑇𝑡𝑡 = σ𝑎𝑎=15
49 𝑚𝑚𝑡𝑡

𝑎𝑎𝑓𝑓𝑚𝑚,𝑡𝑡
𝑎𝑎 + 1 −𝑚𝑚𝑡𝑡

𝑎𝑎 𝑓𝑓𝑛𝑛,𝑡𝑡𝑎𝑎 )

- TFR은 합계출산율, m은 혼인여성 비율, f는 출산율을 의미

- 하첨자 t는 시기, m과 n은 각각 혼인·비혼인 상태를, 상첨자 a는 연령을 나타냄

2. 혼인 감소와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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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감소와 저출생

• 인천시의 혼인 여성 비율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또한 전국

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

자료 이철희 의방법론을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실측 시나리오합계출산율비교 인천시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합계출산율 실적치

년과의차이

명

2. 혼인 감소와 저출생

• 2010년의 혼인 여성 비율이 유지되었다면,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실측치 대비 0.15명 높았을 것으로 추정

그림 실측 시나리오합계출산율비교 전국

자료 이철희 의방법론을바탕으로저자작성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합계출산율 실적치명

년과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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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연구 및 정책은 주로 청년층 또는 부모세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 김은정 외(2019) 등과 같은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불안정’과 ‘양육 및 교육비 부

담’ 등 경제적 요인을 혼인·출산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목

• 다만,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성장하면서 겪었던 문화적 관습이 혼인

및 출산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 Hwang(2015)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상승한 반면,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은

부모세대를 보며 형성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의 고학력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

2. 혼인 감소와 저출생

• 또한, 2019년 수준의 혼인건수가 유지되었다면, 코로나19 기간 동

안 출생아 수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

출생아수 실적치 출생아수 시나리오만명

그림 코로나 기간출생아수비교 실측 시나리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내용을업데이트하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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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이 성장하며 경험한 남아선호사상 및 가부장

적 문화가 혼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남아선호사상 및 가부장적 문화의 척도로 지역별 출생성비를 활용

• 한국의 출생성비(출생여아 100명당 출생남아 수)는 남아선호사상과 태아 초음파

검사의 보급으로 인해 198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

• 1990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6.5명을 기록한 후 2007년부터는 자연성비

(103~107명) 수준으로 유지

•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지역별 출생성비는 남아선호사상 및 가부장적 문화의 정

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다만,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성장하면서 겪었던 문화적 관습이 혼인

및 출산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cont’d)

•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20~30대 미혼 여성 중 비혼 응답률은 50.2%

로 나타났으며, 비혼 응답자 중 34.4%가 혼인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을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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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장래인구추계의 시도별 0~4세 인구의 성비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

펴보면 아래와 같음

그림 지역별 세성비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여아 명당남아수

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장래인구추계의 시도별 0~4세 인구의 성비를 출생성비의 대체변수

로 사용

그림 출생성비 인구동향조사 와 세성비 장래인구추계의비교

출생성비 세성비
여아 명당남아수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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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1990년대 출생 집단의 지역별 출생성비와 혼인 확률의 관계를 예시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출생성비와혼인확률의상관관계 년여성

혼
인
확
률

출생성비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년 장래인구추계

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본 연구는 특정 개인의 출생연도&출생지역의 0~4세 성비가 성인이

된 후 혼인 상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

그림 출생지역에따른연령별혼인확률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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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개인 단위의 데이터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

인 데이터에 장래인구추계의 출생성비를 연결하여 분석을 진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령

성별 남성

혼인여부

자녀유무

대졸이상여부

경제활동여부

도시거주여부

출생성비

표 요약통계량

주 은더미변수를나타냄
실제분석에서연령은더미변수로포함되었음

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보다 상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

• Y는 분석대상의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을 의미

• X는 개인 특성의 벡터로 나이와 도시거주여부, 학력 등을 더미로 통제

• SRB는 개인 i의 출생연도 및 출생지역(광역시도) 출생성비를 의미

• 추가적으로 현재 살고있는 주거지가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거주지역(광역

시도)을 더미로 통제

• 선형확률모형의 구조적 이분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𝑌𝑌𝑖𝑖 = 𝛽𝛽0 + 𝛽𝛽1𝑋𝑋𝑖𝑖 + 𝛽𝛽2𝑆𝑆𝑆𝑆𝐵𝐵𝑖𝑖 + 𝜃𝜃𝑖𝑖(𝑙𝑙) + 𝜖𝜖𝑖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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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출생성비는 고학력 여성 대비 저학력 여성의 혼인확률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혼인여부 여성 고학력여성 저학력여성

출생성비
대졸 여부

경제활동 여부
도심거주 여부

연령고정효과 Ο Ο Ο
거주지 고정효과 Ο Ο Ο

상수항

주 괄호안의값은강건표준오차 를나타냄

표 출생성비와혼인확률의관계분석 교육수준별

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개인의 출생 지역 및 시점의 출생성비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 확률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혼인여부 여성 남성

출생성비
대졸 여부

경제활동 여부
도심거주 여부

연령고정효과 Ο Ο
거주지 고정효과 Ο Ο

상수항

주 괄호안의값은강건표준오차 를나타냄

표 출생성비와혼인확률의관계분석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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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다만, 출생성비는 혼인 여성의 자녀 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만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혼인여성
자녀유무 자녀수 혼인연령

출생성비
대졸 여부

경제활동 여부
도심거주 여부

연령고정효과 Ο Ο Ο
거주지 고정효과 Ο Ο Ο

상수항

주 괄호안의값은강건표준오차 를나타냄

표 출생성비와자녀유무와자녀수 혼인연령의관계분석 혼인여성대상

3. 출생성비와 혼인 및 출산의 관계

• 출생성비는 여성의 자녀가 있을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

를 혼인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이 영향은 사라짐

자녀유무 여성 혼인여성

출생성비
대졸 여부

경제활동 여부
도심거주 여부

연령고정효과 Ο Ο
거주지 고정효과 Ο Ο

상수항

주 괄호안의값은강건표준오차 를나타냄

표 출생성비와자녀유무의관계분석 혼인상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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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혼인결정과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를수있다는점에

서 혼인증가에집중한정책이필요

• 혼인·출산으로 인한 직업상 불이익을없애기위한노력이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상황에맞게시간등을조정할수있는유연한노동시장

구축방안을모색할필요

• 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과 관련한 가정 내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 정

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4. 결론 및 시사점

[결론]

• 본 연구는 혼인이 출산의 필요조건인 현재의 상황에서, 혼인의 감소

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

• 또한, 성장하며 경험한 남아선호사상 및 가부장제 등 문화적 관습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

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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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패널토론 Ⅰ

           토 론 자 : 오 준 병  인하대학교 교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

한국은행 인천본부 지역경제세미나 
토론자료

2024. 7. 16(화)

토론자: 오 준 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o 오늘,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변화와 한국경제 또는 인천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대
해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한편으
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특히 이철희 교수님과 한국은행의 김규식 과장님께서 각각 전국 단위와 인천지역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발표를 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o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으로 1971년 정점을 찍은 102만여 명과 비교하면 50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의반’ 토막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동시에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지만, 
저출산의 정도와 속도가 너무도 크고 빠릅니다.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비싼 수도권 집값, 
낮은 계층 이동성,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와 막대한 육아비용, 사회안전망의 부족 등 저출
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지만,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
어 보입니다. 

o 저는 오늘, 위와 같이 방대하고 복합적인 인구구조변화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주제를 조금 좁혀서 인구구조변화 자체가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그 대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 이철희 교수님과 김규식 과장님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여성경력단절이 제거되
고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 수준으로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들이 염려하
고 있는 것보다 향후 20년 동안은 총량적인 측면에서 노동의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
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비해 그리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2) 
그러나, 총량에서 노동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산업별, 부문
별, 연령별, 숙련수준별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해 특정 부문, 특정 유형에서 노동력 부
족이 발생할 수 있다. 3) 한편, 김규식 과장님의 연구는 인구의 유출입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천은 수도권의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에서 ‘징검다리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신
도심 및 원도심 개발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수도권 유출, 
비수도권에서의 큰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0-40대는 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유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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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고, 50,60대는 수도권에서의 순유입과 비수도권으로의 순유출도 큰폭 증가하여 
순유입 규모는 작은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부문별로는 65세 이상 고령,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관리자, 전문가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가 낮은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비
중 증가가 대부분인 반면, 금융교육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은 고령화
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및 생산성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o 결국, 두 분의 발표를 종합하면, 인천지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장년층의 경활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동의 질적
인 측면에서 중저학력, 저부가가치 산업 부문의 개선과 고령화로 인한 낮은 생산성 또는 생
산성 하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o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노동시장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존재하는 내
생성(endogeneity)”과 “지역과 공간에 대한 경쟁(spatial competition)”이라는 관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규식 과장님의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천은 수도
권 특히 서울 지역과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 사이에서 ‘징검다리 도시(bridge city)’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수도권 지역에서 바로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는 인구와 서울에서의 거
주에 따른 순비용이 높은 연령층 또는 인구가 인천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 인천지역
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20대들은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천지역
이 현재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 비해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낮은 반면, 다른 지방 도시들
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 이는 결국 각 지역의 산업구조 또는 노동수요가 인구의 유출입 및 구조변화와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경제의 해답은 고부
가가치의 노동수요를 필요로 하는 산업군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4차 산업혁명류의 산업이 발달하는 오늘날에는 더욱 산업
정책이 지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이런 상태에서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다면, 서울과 인천 간의 도시 위계는 더욱 
가파르게 벌어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인천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산업 부문
의 발달로 분화가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 쏠림 현상 심화가 관찰되
듯이, 수도권 내에서도 향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
다. 노동수요와 공급이 산업구조에 내생적으로 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역 인구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 고령 인구와 저출산이 특히 심한 현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o 결국, 서울, 경기 지역 등 메가시티와 경쟁하는 인천의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유망산업에 대한 특화와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중복투자(redundant investment)와 과도한 경쟁

-  74  -



을 방지하고, 보완성(complementarity)을 극대화하며,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특정 
산업에 특화되고 수직 결합된 클러스터(vertically integrated cluster)를 추구할 필요가 있
습니다.

o 산업정책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인구가 천만이나 되는 서울과 경기도가 존재하고, 이들과 경
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간에 따른 대체 탄력성(elasticity)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인구 300만의 도시 규모로는 도시화 경제(urbanized economy)와 지
역화 경제(localized economy)에서 나오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서울, 경기에 비해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 간 경쟁은 한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찬반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인천 지역 
인근에 있는 중소 도시를 인천에 편입하여 인천시의 규모를 키우거나, 아예 수도권 규제 대
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적 특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경쟁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o 시간 관계상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원인에 대한 논의

와는 별도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천 지역경제의 당면 과제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고
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노동수요 창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서 인천 지역은 서울, 경기 등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협약을 통해 특
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산업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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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Ⅱ

           토 론 자 : 이 장 연  인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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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 초 저출산
 합계출산율 1970년 4.53명 → 2023년 0.72명

• 고령화
 고령인구 비율 1970년 3.1% → 2023년 18.9%

→ 2070년e 46.4%

 노인부양비율 1970년 5.7 → 2023년 25.8

→ 2070년e 100.6

• 인구 감소
 총인구 1970년 3,224만 명 → 2020년 5,183만 명

→ 2070년e 3,766만 명

[패널토론 및 질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
2024년 7월 16일

인천대학교 이장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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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빠른 증가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 수록 대체로 외국인 비중이 낮음

3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 생산가능인구 2023년 3,593만 명 → 2070년e 1,737만 명

→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생산성 약화
• 2021년 행정안전부, 89개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정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위기 대두

• 고령자 지속적 고용(금재호, 

2011; 조용만, 2012)

•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류덕현 외, 2019)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를

통한 노동수급 불균형 개선

(이철희·김혜진, 2020)

인천은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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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중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𝐹𝐹𝐹𝐹� �  𝑥𝑥�/∑ 𝑥𝑥��
𝑦𝑦�/∑ 𝑦𝑦��
�

충남, 제주, 전남 등의 외국인 의존
도가 커진 반면 경기는 큰 폭의 내국
인 유입 등의 영향으로 감소

 광역단체 가운데 2022년 기준 외국
인 특화 지역(FQ>1.25)은 충남(1.42)
과 경기(1.25) 두 곳

5

총인구와 외국인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일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외국인 유입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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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일부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밀집
• 외국인 수로는 경기 안산, 수원, 시흥 등이, 외국인 비중으로는 충북 음성, 경기 안산, 전
남 영암 등에 쏠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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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과 외국인 유입 집중 지역이 일치하지는 않음

9

내국인이 많이 유입될수록,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인 유입세가 더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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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프리미엄의 경우 숙련 노동에서 뚜렷하게 관측(48%)됨

외국인의 숙련 프리미엄(12%)은 내국인(67%)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11

한국에 취업한 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비숙련직에 종사
• 즉, 모국에서 대졸 이상이 일하는 분야의 임금 수준이 한국의 비숙련직보다 낮기 때문에
이들이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 자격으로 경제활동을 할 유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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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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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2) 서현덕·이장연(2024), Long-run Effects of Super Low Fertility on Housing Markets, Working Paper.

 한국 부동산시장과 인구구조 전망을 토대로 OLG 모형으로 추정2)한 결과,

15

 「한국노동패널」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 을 결합한 데이터에

Spatial approach(지역 간 변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 (현재까지) 단기적으로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임금 및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장기적으로도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의 경우 내국인 임금에 대한 양(+)의 누적 효과가,
느리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음(-)의 누적 효과가 추정됨

•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유의하게 늘리며, 청년,
성장 지역,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사업 확장, knowledge spill-over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생산요소 투입
조정 등이 영향(Friedberg & Hundt, 1995; Jaeger et al., 2018 등)

오태희·이장연(2024)1) 연구결과 요약

주: 1) 오태희·이장연(2024),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질적 영향, 한국은행 조사국 외부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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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도불구하고 총량적인노동부족(노동수요

↓-노동공급↓)이당분간크지않지만,산업/기술변화(AI 등)와결합하여산업

및직종간, 숙련수준간, 연령간노동수급불균형문제를악화시킬우려

 정년연장등양적인정책대응외에, 나이를따지지않는사회, 고령친화적인일자

리창출, 정교한외국인인력활용방안모색등을제안

⇒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우리나라의복지정책은어떠한방향으로수립

또는변화되어야하는지?

17주 : 3) 오태희·서현덕·이장연(2024),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한계소비성향 분석, Working Paper.



-  88  -

20

 인구구조변화의다양한발생원인가운데 ‘남아선호사상→ 출생성비불균형→ 

혼인확률하락및저출산’의경로를확인

 (출산장려와더불어) 혼인증가에집중한정책, 혼인·출산등을위한유연한노동시장구축, 

자녀돌봄가사노동등과관련한가정내양성평등정착등을제안

⇒남아선호사상이현재도중요한경로인지(자연성비수준(103)인 2020년데이터활용)? 

만약그러할경우정책적시사점은?

19

 인천은 30~40대를중심으로수도권으로부터의인구유입, 취업자수및고용률

이개선되지만, 보건·사회복지업등서비스업의비중이확대되는추세

 고령화에따른실질임금및생산성하락이예상되므로, (1) 제조업산업발굴·육성을

통해젊은노동자유치, (2) 로봇, 인공지능등의첨단기술로대체가능한산업정책

운용, (3) 일자리환경개선을통해생산성높은인력의타지역유출방지등을제안

⇒인천의경우현재 (상대적으로)低부가가치-低생산성위주의산업구조가형성된

것으로보이는가운데, 전반적인한국의인구감소흐름에도불구하고인구는증가하

였는데노동자는순유출을보인이유는? 아울러공항, 항만등입지조건을이용한

고부가가치또는지식기반산업으로의전환이어려운이유는?



패널토론 Ⅲ

           토 론 자 : 명 삼 수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감소 및 저출생의 원인분석에 대한 토론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난 2024년도 1월에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300만명을 초과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의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음. 인구와 재정의 측면을 볼 때, 인구감소 지역은 지역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또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며,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재정수요

는 증가하나 인구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는 재정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으나,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문제인 저출생의 문제의 내면을 살펴 볼 때 2022년도 

기준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고,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에 미달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임.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으로 결혼률 감소와 자녀 보육과 학비, 주택마련 등 경제적 부

담이 있으며, 특히 최근 ‘내’가 가장 중요한 세대라는 의미로 ‘자유’가 중요한 MZ

세대가 자유가 제한되는 결혼을 기피하는 건 당연한 현상임. 실제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은 20대가 꼽은 중요한 결혼 기피 사유라고 보고 있음2).

  따라서, 발제내용인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감소 및 저출생의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인구와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과 최근 인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자 함.

1) 지방재정춘계학술대회(2024.4.12.~13), 인구소멸과 지방세제 개편 방안(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2) 문재진리뷰, 감소하는 결혼 : Me Me Me Generation (2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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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자 수 및 합계출산률 등 관련 현황 분석

가. 출생자 수

  2022년도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249,186명으로, 2018년도 326,822명 대비 연평균 △

6.6%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도별 평균을 보면 2022년도 14,658명으로 2018년도 

19,225명 대비 △4,567명이 감소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에 14,464명으로 2018년도 20,087명 대비 △5,623명, 연 평균 △

7.9% 감소하는 등 2020년을 기점으로 시도 평균 감소율을 초과하여 출생의 문제가 심

각하다 하겠음

(단위 : 명)

나. 합계 출산율

  2022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2018년도 0.977명 대비 연평균 △5.5% 

감소하고 있고,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0.747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으며, 2018년도 1.006명 대비 △7.2% 감소하는 등 연평균 감소율이 세종특

별자치시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시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순위

전국 0.977 0.918 0.837 0.808 0.778 -5.5%

서울특별시 0.761 0.717 0.642 0.626 0.593 -6.0% 9

부산광역시 0.899 0.827 0.747 0.728 0.723 -5.3% 13

대구광역시 0.987 0.932 0.807 0.785 0.757 -6.4% 8

인천광역시 1.006 0.940 0.829 0.778 0.747 -7.2% 2

광주광역시 0.972 0.913 0.811 0.896 0.844 -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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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저출생은 세계적 경향(https://blog.naver.com/hbihn/223107450017)임. 개별 국

가를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출생율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신흥시장이나 동아시아 4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

준이나 경향성에서는 동일한 측면에 있음. 즉, 우리나라 특수성보다는 세계적 흐름에서 

저출생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봄.3)

3)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대전광역시 0.952 0.883 0.805 0.810 0.842 -3.0% 16

울산광역시 1.131 1.084 0.984 0.940 0.848 -6.9% 5

세종특별자치시 1.566 1.472 1.277 1.277 1.121 -8.0% 1

경기도 1.002 0.943 0.878 0.853 0.839 -4.3% 15

강원도 1.067 1.082 1.036 0.979 0.968 -2.4% 17

충청북도 1.172 1.050 0.983 0.949 0.871 -7.2% 3

충청남도 1.186 1.112 1.029 0.963 0.909 -6.4% 7

전라북도 1.044 0.971 0.909 0.850 0.817 -5.9% 11

전라남도 1.240 1.234 1.145 1.017 0.969 -6.0% 10

경상북도 1.167 1.089 1.003 0.966 0.930 -5.5% 12

경상남도 1.122 1.046 0.945 0.903 0.838 -7.0% 4

제주특별자치도 1.220 1.145 1.021 0.951 0.919 -6.8% 6

스칸디나비아 서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신흥시장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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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생성비

  최근 5년간 출생성비를 살펴보면, 2022년도 우리나라 출생성비는 104.7로 인천광역시

는 102.7로 상대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출생성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 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에서도 전국 △0.2%에 비하여 인천광역시

는 △0.5%낮아 지고 점점 100에 가까워 지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여성 출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남녀를 선택하여 출산을 하고 있는 경향은 

아닌 것으로 보임.

라. 혼인외의 자 비중

  우리나라 2022년도 혼인이외자의 출생현황을 보면 총 9,763명으로 전체 출생자 대비 

3.9%이며, 인천광역시는 698명으로 4.8%로서 광주광역시 5.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된 특광역시에서 1위부터 7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혼인이외의 자의 출생에 대한 전국 시도별 평균은 2022년도 기준 574명으로 

출생성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감률

전국 105.4 105.5 104.8 105.1 104.7 -0.2%

인천 104.9 107.8 106.2 104.6 102.7 -0.5%

시도별 총계 (명)
혼인중의 자 

(명)

혼인외의 자 

(명)
미상 (명)

혼인외의 자 비중

비율(%) 순위

전국 249,186 239,339 9,763 84 3.9

서울특별시 42,602 40,636 1,902 64 4.5 5

부산광역시 14,134 13,462 669 3 4.7 3

대구광역시 10,134 9,686 447 1 4.4 6

인천광역시 14,464 13,766 698 0 4.8 2

광주광역시 7,446 7,062 384 0 5.2 1

대전광역시 7,677 7,345 332 0 4.3 7

울산광역시 5,399 5,251 148 0 2.7 16

세종특별자치시 3,209 3,060 148 1 4.6 4

경기도 75,323 72,433 2,882 8 3.8 8

강원도 7,278 7,077 199 2 2.7 16

충청북도 7,452 7,218 233 1 3.1 14

충청남도 10,221 9,873 347 1 3.4 9

전라북도 7,032 6,803 229 0 3.3 10

전라남도 7,888 7,640 247 1 3.1 13

경상북도 11,311 10,947 364 0 3.2 11

경상남도 14,017 13,573 443 1 3.2 12

제주특별자치도 3,599 3,507 91 1 2.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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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22명 대비 연평균 8.8%가 증가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698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24명이 초과하고 있으며, 연평균 6.9%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혼인이외의 자의 출생 비중을 보면, 2022년도 전국 시도별 평균은 3.9%로 2018

년도 대비 1.7%p 증가한 반면,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4.8%로 2018년도 2.7% 대비 

2.1%p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초과하고 있음.

  따라서, 출생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혼외이외의 자의 출생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현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됨.

2. 지방재정의 연관성 분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부문별 분류 기준에 따르면 2022

년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대한 결산액은 19조 4,663억원으로 전체 318조 7,926억

원 대비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비 최근 5년간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 기간 동안 세출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1.0%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

은 수준(연평균 4%p 차이)임

  반면에 노인청소년 부문은 2022년도 30조 595억원으로, 전체 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17조 8,731억원 대비 연평균 13.9%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인천광역시를 살펴보면 2022년도 총 결산액은 15조 8,645억원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9,851억원으로 전체 대비 6.2%를 차지하고, 2018년도 대비 연평균 5.6%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노인청소년 부문은 2022년도 1조 6,915억원으로, 전체 대

비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비 연평균 1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인천광역시의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대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6%)은 전국 

지자체 연평균 증가율(7.0%)에 비하여 낮고, 노인과 청소년 부문의 증가율(16.1%)이 전

국 지자체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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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출생자 수 및 합계출산율과 비례하

고, 노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지방재정의 재원이 이전되고 있다고 해석되며, 

특히 인천광역시는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

로,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도 관련 통계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육가족 

및 여성 등 출생에 대한 재정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3. 인천광역시의 저출생 지원 대책과 재정지원 방향

  인천광역시에서는 금년 1월에 ‘우리나라 출생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라고 대한

민국 출생정책 대전환을 위해 정부에 건의 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뉴욕타임즈에서는 2023년 12월 한국사회에 대해 위기라고 

경고를 하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중세 유럽 흑사병 당시의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수준임을 암시한 바 있고,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의 대상국이라고 함.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금년까지 380조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2023년 3

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을 기록하고 38개 OECD 국가중에서 압도적 최하위로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국가적 재앙수준의 심각한 저출

생 돌파를 위한 정부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특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

기하였음.

  앞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출생자 및 합계출산률의 급격한 하락세를 감안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왜냐하면 인구는 증가하는데 출생자 비율은 매년 급속히 하락한다는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전국

계

세출결산액 2,103,211 2,453,179 2,851,818 3,007,157 3,187,926 11.0%

보육여성등 148,380 175,906 193,831 184,633 194,663 7.0%

노인청소년 178,731 220,432 247,842 276,278 300,595 13.9%

인천시

계

세출결산액 95,908 116,153 129,061 156,363 158,645 13.4%

보육여성등 7,933 8,896 9,719 9,369 9,851 5.6%

노인청소년 9,315 11,717 13,423 15,135 16,915 16.1%

인천

본청　

세출결산액 47,872 58,607 62,777 78,317 81,987 14.4%

보육여성등 233 245 261 308 334 9.5%

노인청소년 1,541 1,886 1,940 2,167 2,57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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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외부인구 유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며 도시가 점점 고령화 되어 미래의 

성장 동력이 약해짐을 의미함.

  인천광역시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먼저 기존 첫만남 지원금을 1세~7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천사(1040) 지원금을 지원하고, 

아이꿈 수당으로 8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

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12주부터 출산후 1개월까지 1인당 50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임산부 등에 대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임.

  또한 저출생의 원인의 하나인 최근 7월에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2월에 발표

한 1억 + dream 후속인 1억 + 집dream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 내용으로는 인천형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정책인 ‘천원 주택’으로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

폭 완화할 예정이며, 

또한  신생아 내집마련 대출이자 지원 정책인‘1.0 대출’을 시행하여 정부 신생아 특

례 디딤돌 대출 등 이미 인하된 대출금리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0.8~1.0%)할 예정임.

  2010년도 중반까지의 정부의 재정정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

는 분들에게 현금 지원 외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은 극히 제한적

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규정에서도 해석을 엄격하게 해 왔음.

시설위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일반적 국민, 즉 결혼과 아이를 출산하는 젊은 

층에 지원에 대한 해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를 위

한 정책인 저출생정책에 만큼은 현금성 지원 등 현실에 부합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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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Ⅳ

           토 론 자 : 유 영 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〇 인천의 산업구조

 - 2020년 기준 인천의 제조업 비중은 26.1%로 전국 평균 27.1%에도 미달하며 
서비스업 비중이 62.0%에 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종사자 
수와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비해 경기 변동
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음.

 - 인천 제조업의 특징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뿌리산업과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높음. 최근 들어 제조업에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한편 서비스업에서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로 인해 전기‧가스
업의 비중이 늘었으며, 인천공항 개항이후 운수‧창고업 비중이 급격하게 커져 
인천의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함.

〇 인천의 산업별 인력현황 

 - 제조업을 기술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
는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정밀기기(26.7%)는 고령층(50세 
이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비철금속, 산업용 장비, 금속, 정유 등 중
위기술 제조업은 평균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38.7%로 나타남. 의류, 가죽신발, 
목재, 섬유, 인쇄 등 저위기술 제조업은 고령층 비율이 47.6%로 나타남.

 -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높게 나타남. 서비스산업 중 
성장 잠재력이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인천의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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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작음.

 - 단순 기능 인력인 비전문 외국인력(E-9)은 제조업 부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
입되어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인 3D 업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천지역 기업들은 현장 인력의 고령화, 청년세대의 취업 기피 현상에 따라 외
국 인력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 현장에서 외국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전문 외국 인력이 부족하여 도입 규모를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〇 인천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1) 고령층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
   - 앞으로의 고령층은 고숙련, 고학력 인력이 많음
   -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 교육시스템 정비를 통해 질적 경쟁력 제고
   - 고령 전입 전 중간 연령층부터 새로운 숙련 및 지식을 위한 교육, 훈련 필요

2) 임금체계 개편
   -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연공급 형태의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 연령대가 

높아지면 인건비 부담이 커짐
   - 2000년부터 현재까지 50대의 임금 상승률은 전체 근로자의 상승 폭을 상회

하지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이를 밑돌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임금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원인은 상

대적으로 부가가치 가 낮은 업종에서의 고용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 
   - 인력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

제로 개편 필요

3) 청년층 유입을 위한 대책 필요
   - 고령층 생산성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전체적인 생산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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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감소는 청년들이 필요한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
가? 라는 과제를 남김. 

   - 청년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산. 국내 경제성장
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젊은 인력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

   - 기업은 인력투자 관점에서도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 기
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

   - 향후 청년층 인구 급감으로 젊은 인력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고위
기술 제조업에서 구인난 겪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인천은 인력 경쟁에 있어 서울, 경기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인천으로의 유입보다는 서울, 경기로의 유출이 
많은 상황임. 인천의 청년취업 대책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청년이 인천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

4) 출산과 양육 친화제도 정착
   -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경쟁 압력’과 

‘불안’으로 나타남.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과
거에 비해 심화하는 가운데, 고용 및 소득 불안과 주거 불안 그리고 양육 불
안 등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음.

   - 경쟁 압력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청년층 고용률 증
대, 주택가격 안정화 그리고 육아휴직 이용 확대, 가족 관련 정부지출 증대 
등의 노력이 필요

   - 여성의 경우 30대 이전에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결혼‧출산‧육아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30대 이후부터는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보다 높아짐. 
여성은 30대 고용률이 낮아졌다 40대 후반부터 높아지는 특징이 있음.

   - 일-출산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도 출산과 양육 친화제도
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재정과 제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

4)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
   -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활용 필요하나 

-  103  -



현재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국내 이민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 외국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해외와 같이 고소득자와 첨단 산업 분야 종사자를 
위한 비자체계 도입 필요

   - R&D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미국 외 출신의 특허 인용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
   - 전문 인력 유입 강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 및 전문 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

5) 인공지능, 자동화 활용도 제고
   - AI는 노동시장의 재편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국내 사무직 근로자들은 주요국 대비 핵심 업무 이외에 단순·반
복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공지능, 자동화 등의 활용도를 높여 인력들이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 과정 전반을 제어하
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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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Ⅴ

           토 론 자 : 민 규 량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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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노동 불균형 심화 예상 

• 노동총량의 부족보다 부문별 노동유형 갂 불균형 문제 심화 예상 

        - 인천시는 다양핚 산업군 및 직종이 집결되어 있음 

        - 이미 특정 산업및 직종 부문에서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  

        -  이러핚 부족 현상이 미래에 더욱 양극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인력 양성 및 수급에 더욱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 

장래인구변화에 대비한 
인천시의 인적자원 양성 필요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민규량 연구위원  

2024. 7. 16. 

한국은행 인천본부 –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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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양성체계 국가 정책 방향 

교육부 : 지역혁싞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사업으로 통합 

사업명 사업액 사업 대상 

RIS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3,540억 원 지역혁신플랫폼 9개 

LINC 3.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 4,070억 원 일반대 76교, 전문대 59교 

HiVE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900억 원 전문대-지자체 컨소시엄 50개 

LiFE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510억 원 일반대 30교, 전문대 20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500억 원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교 

자료 : 한국연구재단(2023.10.) 내부 자료 

인천시의 인력양성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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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인력양성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 인천시의 인력양성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별 및 팀별로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강함 

        - 중앙정부 예산에 대체적으로 의졲적이어서 매년 예산에 따라 사업의 

           변동성이 큰 편 

        -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인력양성 사업이 우선시되고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움 

미래에는 노동유형 갂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시 산업에 필요핚 인력양성 및 수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필요 

인적자원 양성체계 국가 정책 방향 

고용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 통합 

대중소상생(67개) 

⇨ 산업맞춤형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로 통합 

전략분야(70개) 

미래유망분야맞춤(28개) 

지역산업맞춤(66개) 

산업계주도청년맞춤(8개) 

⇨ 
첨단산업(5개) 

하이테크형 

K-하이테크플랫폼 

K-디지털 플랫폼(3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20개)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23.1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통합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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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요인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이철희·김정호·민규량·이소영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의 육아휴직 이용률 부의 육아휴직 이용률 

사회문화적 요인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 가부장제, 여성에게 불리핚 사회적 홖경 등은 저출산과 연계됨 

        - 발제 내용은 우리 사회의 젂반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출산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남성에 비교핚 여성의 노동시장 여건이 불리핛수록 여성 취업자가          

결혼핛 확률과 자녀를 가질 확률이 낮아짐 

        - 이철희, 민규량(2024)는 여성의 노동시장 여건이 호의적인 산업일수록  

           여성 취업자의 유배우 비율이 높고 유배우 비율 증가정도도 큼을 보임 

참고자료 이철희·민규량 노동시장 여건이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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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필요 

• 50, 60대 코호트가 증가하는 가욲데 생산성 감소가 우려 

• 미래 중장년층의 잠재적 생산성은 현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중장년층 인력양성 재교육 다양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산업재편 대응 기술 재습득에 초점 필요 

• 폴리텍, 관내대학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양성평등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필요 

• 부모공동육아휴직 장려 정책 

• 기업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핚 캠페인 

• 양육지원 인프라 확충 등 

• 인천시의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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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년인구 유출문제 대응전략 필요 

• 인천시 청년의 경우 서욳 및 경기도로 유출 

• 코호트 크기 감소로 인핚 필연적인 청년 노동층 감소 젂망 

• 청년 필요 산업군 졲재로 인해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 조성 필수 

• 대학캠퍼스 등을 청년 유입기지로 홗용 

      - 다양핚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 강화 

      - 기졲 일자리 홖경 개선 등 




